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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아파도병원에못가는사람들이있습니다. 지난해기준으로 100만가구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이들

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저소득 생계형’건강보험료 체납

자들이라고합니다. 이른바빈곤층은건강보험료를사실상면제받습니다.

반면생계형체납자들은정부지원조차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인사람

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준정부기관)이 운영

하는건강보험은이들에게도움을주기는커녕체납액독촉에만열을올린

다는비판을받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료체납액징수는집요하다못해가혹하기

한것처럼보입니다. 6개월이상건강보험료를체납하면어떤일이벌어질

까요? 먼저, 병·의원을이용할때건강보험급여가제한됩니다. 진료비나

입원비등병·의원에지급하는돈대부분을본인이내야합니다. 그러니

아파도병원에갈엄두를내지못합니다. 가산금도있습니다. 체납보험료

의3%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도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병·

의원에서의료혜택을받았을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병·의원에지급

한비용을당사자에게청구합니다. 건강보험료를장기간체납하면재산가

압류나통장거래까지도중지시킵니다. 부모의건강보험료체납분을미성

년자인 자녀에게 독촉하는 고지서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건강보험료부과·징수규정이너무도가혹하기때문입니다. 

실제로초등학생에게도건강보험료체납액을독촉하는일이비일비재합

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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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10살이하미성년자가1만2686세대에이릅니다. 11~20살의경우도3만8407세대입니다. 20살이하에

해당하는5만세대정도가건강보험료독촉에시달리고있는것입니다. 

지난7월경북의한아동보호시설(그룹홈)을취재했습니다. 이시설에서머무는영희(가명)는초등학교3학년

입니다. 부모의학대와폭력에시달리다가2년전이시설로옮겨져보호를받으며학교를다니고있습니다. 그

런데국민건강보험공단은영희에게 2년간계속해서건강보험료납부독촉고지서를보내고있습니다. 아동보

호전문기관의도움으로부모와분리된뒤주민등록상‘단독세대’로신고했는데, 이를근거로건강보험료를부

과한것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되기까지 7개월간‘계산’한건강보험료를내라는게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아이에게, 더구나부모의학대로보호시설에서지내는어린이에게건강보험료를끝

까지받아내려는제도는과연올바른것일까요? 심지어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난해7월에는영희부모의건강

보험료체납액115만여원을내라는독촉고지서를보내기까지했습니다. 영희를보살피는사회복지사는기자에

게말했습니다. “공단에여러번전화를걸어사정을말했다. 그런데담당직원은시스템에따라고지서가발송

되기때문에본인들이어떻게할수없다는말만반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건강보험료징수에만매달리는탓에빈곤의악순환을부추기고나아가빈곤을대물림시

킨다는비판을받는이유입니다. 생계형건강보험료체납자제도개선을위해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건강세

상네트워크는영희의사례를들어, 얼마전국민건강보험공단과보건복지부등을상대로국가인권위원회에진

정서를냈습니다. 명백한인권침해라는것입니다. 

국민의건강권은대한민국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과국민건강증진법도모든국민이

건강할삶을살권리가있다는점을밝히고있습니다. 국제규범또한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아동의권리에

관한협약’과‘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도건강권을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은모든국민의건강한삶을위해만들어진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국민건강보험공단은생계

형건강보험료체납자들을상대로과도한채권추심을하고있습니다. 최근인천에서만난40대남성은가슴을

치며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차라리연좌제가아닌가싶다. 은행보다더무섭다. 이건말이안된다. 국민건

강보험공단은보험료징수, 체납독촉을위한조직같다.”건강보험료를제때내지못했다는이유로, 아파도병

원에가지못하는일을하루빨리막아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체납보험료’를탕감해주면도덕적해이

가우려된다'는거친논리만을앞세우며제도개선을미루는동안, 고통받는사람들의눈물과한숨이깊어지는

현실을바로잡아야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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